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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은 십자가의 표면

자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떼어 놓고 생각하고 설명하는 버릇 

이 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은 두 가지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의 

양면인 것이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었으며 

부활사건 없이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될 수가 없었다는 의미 

에서만도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예수 당시를 전후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메시아 운동을 일으키다 

가(그것은 로마 정권에게는 반란운동으로 취급됐다) 십자가에 처형됐 

다. 예수도 그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유독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운명과 결부된 것은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 

서 부활은 그리스도교 사신의 핵심이며，부활은 바로 그리스도교가 

선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교리상으로도 그렇다. 

이 점은 누구보다도 바울에게서 분명하다. 그는 부활한 예수의 목격 

자임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예수의 부활이 새 인류, 탄생의 첫 열매라 

고 보았다.

그러나 바울로는 그만 못지 않게 십자가를 강조한다. 아니 그는 

오히려 십자가의 의미에 더 초점을 둔다. 그가 자신은 십자가에 달리 

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것도 하려고 하지 않으련다(고전 2,2)고 한 

선언은 유명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말하는 경우도 많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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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십자가만 그리스도교의 내용의 전부처럼 선언하는 경우도 무수하 

다(예，고전 1，23; 갈 3,1; 필립 3,18 등등). 그 까닭은 십자가의 사 

건이 우리를 모든 기존체제와 죄에서 해방한 까닭도 있다(롬 7,6). 

그러나 바울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 계속 고백된다. 그것은 그가 그 

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의 고난에 의식적으로 참여한다 

는 것이다(고후 4,10,11). 그것은 말만이 아니다. 그는 예수의 뒤를 

따르기 위해 몸에 ‘예수의 낙인’ 이 찍힌 것이다(갈 6 ,17) 그러한 의 

미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뜻은 주목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왜 함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린 것만 말하고 그 그리스도가 

그와 더불어 산다고 했을까! 부활한 예수가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 

바울로에게서 다음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것은 승리와 영광을 상 

징하는 부활이 아니라 비록 부활에 의해 죽은 몸이 살아났더라도 십 

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그것은 이 땅 

위에 수난당하는 자들의 비명이 계속되는 한 달리 할 수 없는 우리의 

‘숙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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